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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사람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

은 세계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유별나

다 설날이나 추석 때 귀성하는 인파가 전.

국의 고속도로를 가득 메우게 되는 현상만

보더라도 어느 나라에서도 구경하기 힘든

일일 것이다 이번 추석도 풍요로운 고향에.

서 맞이할 마음으로 누구나 들떠있고 또,

한번 민족의 대 이동이 시작된다.

추석은 음력 월 일로 다른 말로 한가8 15

위라고도 부르는데 한이라는 말은 크다‘ ’ ‘ ’

라는 뜻이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, ‘ ’ ‘ ’

뜻을 가진 옛말이다 즉 월 일인 한가. 8 15

위는 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는8

뜻이다 가위라는 말은 신라 때 길쌈놀이인.

가배에서 유래한 것으로 길쌈이란 실을‘ ’ ‘ ’

짜는 일을 말한다.

신라 유리왕 때 한가위 한 달 전에 베

짜는 여자들이 궁궐에 모여 두 편으로 나

누어 한 달 동안 베를 짰다 그리고는 한가.

윗날 그동안 베를 짠 양을 가지고 진편이

이긴 편에게 잔치와 춤으로 갚았다 여기서.

가배 라는 말이 나왔는데 후에 가위라는“ ”

말로 변한다.

이날은 설과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의 3

대 명절의 하나로 꼽힌다 추석이 되면 무.

더위도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철로 접어든

때이다 그래서 추석 무렵에는 넓은 들판에.

오곡이 무르익어 황금빛으로 물들며 온갖

과일이 풍성하다.

추석 때가 되면 농사일도 거의 끝나 갈

무렵이고 남쪽에서는 햇곡식을 먹을 수 있

으니 풍년을 넉넉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.

객지에 나돌던 식구들도 다 고향에 모인다.

온 식구가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며 소

원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아,

이들이 가족 전체를 상봉하며 가풍을 익히

는 계기이기도 하다.

그러기에 우리의 명절인 추석은 즐겁고

신나는 날인 동시에 그런 즐거움을 얻은

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은 날이기도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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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농가월령가 에는 신도주오려 송. 《 》 ․
편박나물토란국 등을 이 때의 시식이․ ․
라 노래했으며 송이국고지국도 영동 지, ․
방에서는 별식으로 먹는다 이 때는 무엇보.

다 오곡이 많으므로 다양한 음식이 시절에

맞게 나온다.

추석의 놀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,

중에서도 강강수월래와 줄다리기는 가장

대표적이다 강강수월래는 남해안 일대에.

전승되어 오는 민속놀이로 주로 팔월 한

가위에 여성들이 노는 놀이이다 여성 놀이.

중 가장 정서적이며 율동적인 놀이로 수십

명의 부녀자들이 손을 맞잡고 둥그런 원을

지어 무리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.

이들 중에서 목청이 빼어난 사람이 앞소

리를 메기면 나머지 사람들은 뒷소리를 받

으면서 춤을 정겹게 춘다 노래는 처음에.

느린 가락의 진양조로 시작하다가 점점 빨

라져 춤 동작도 여기에 따라 변화한다 이.

렇게 노래 가락에 맞추어 여러 형태로 원

을 변형시키며 고사리꺾기 덕석몰이 청어, ,

엮기 문 열기 기와 밟기 가마 둥둥 닭살, , , ,

이 남생이 놀이 등 재미있는 춤 놀이를 벌,

이는 것이다.

줄다리기는 두 패로 나누어 굵은 줄을

서로 당겨 자기편으로 끌어온 쪽이 이기는

경기 놀이이다 옛날부터 대개는 정월 대보.

름날에 하며 지방에 따라서는 월 일 단, 5 5

오절이나 월 보름날 백중절에 한다 한 고7 .

을이나 촌락이 동과 서로 나누어 집집에서

모은 짚으로 새끼를 꼬아 수십 가닥으로

합사 한 큰 줄을 한 가닥으로 하여( )合絲

다시 여러 가닥으로 꼬아 굵은 줄을 만들

고 줄에는 손잡이 줄을 무수히 매단다, .

줄 머리에는 양편 모두 도래라고 하는

고리를 만들어 연결한다 중앙에서 동서부.

의 고리를 교차하여 그 속에 큰 통나무를

꽂아 동서부의 줄을 연결한다 마을 사람들.

은 노소를 막론하고 참가하여 줄을 당기어

승패를 겨룬다 이긴 쪽은 그해 농사가 풍.

작이 되고 악질 에도 걸리지 않는다( )惡疾

고 전한다.

추석에는 먹을 것도 많은 풍성한 가을이

었다 그 중 몇 가지 음식에 대해 살펴보.

자 올벼로 찧은 오리 쌀로 만들어서 오려.

송편이라 부른다 쌀가루에 쑥 송기 치자. , ,

로 맛과 색을 달리하여 끓는 물로 익반죽

하여 오래도록 치대어 마르지 않게 젖은

보자기로 덮어둔다.

송편소로 거피 팥 햇녹두 청대콩 꿀이, , ,

나 설탕과 소금으로 맛을 낸 깨 등이 있다.

송편 반죽을 밤톨만하게 떼어 가운데 우묵

하게 우물을 파서 소를 넣고 빚는다 시루.

에 솔잎을 송편 사이사이에 두어 쪄낸다.

모양은 지방마다 달라 북쪽은 대체로 크고,

서울은 작게 빚는다 조개 모양 또는 손자.

국을 내서 황해도 강원도 지방은 소박하게,

빚는다.

경상도 지방에서는 쑥 대신 모시 잎을

뜯어 삶아 섞는다 쌀 대신 감자녹말 고구. ,

마녹말로 빚기도 한다 송편을 쪄내어 찬물.

에 재빨리 넣었다가 건져 참기름을 바르는

데 오래 두었다 먹거나 멀리 가져갈 것은,

물에 씻지 않고 솔잎이 붙은 채 바구니에

담아둔다 정초에 절편이나 흰떡을 하듯이.

친 떡으로 송편을 빚으면 더 맛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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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을은 햇닭이 살이 올라 제일 맛이 있

을 계절이다 그래서 닭찜을 먹기에 안성맞.

춤이다 채소를 합하여 찜을 하든가 북어와.

다시마를 넣고 갖은 양념을 하여 찜을 하

면 구수하다 토막 낸 닭에 칼집을 넣어 양.

념간장과 생강 고추 등을 넣어서 간이 어,

느 정도 배면 닭을 번철에 넣고 노릇이 지

져 낸다 이때 지져서 기름을 빼면 닭 특유.

의 냄새도 없이 매우 맛있다 다 되면 계란.

채 썬 것으로 고명을 얹어 낸다.

한편 배숙은 배수정과라 하여 곶감 대신

배를 넣은 것인데 예전에는 작고 단단한

문배를 사용하였다 즉 배를 통째로 삶아.

꿀물이나 설탕물에 담근 것을 말한다 만드.

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생강을 편으로 썰.

어 알맞은 매운 맛의 생강 물을 만들어 둔,

다 배는 여섯 쪽 또는 다시 반 나누어 삼.

각형으로 하여 가도련한 다음 속을 빼내고

등 쪽에 통후추를 깊이 박는다 생강 물에.

설탕으로 단맛을 내고 배를 넣어 말갛게,

익혀서 차게 식혀 그릇에 담고 잣을 띄운

다 익힌 배라 하여 이숙 이라 한다. ( ) .梨熟

추석 명절 때의 고향 찾기는 특히나 유

별난 우리의 아름다운 풍습이다 부모에게.

드릴 선물 준비로 즐거운 고민을 하면서

곡식이 무르익은 황금 들판이며 어머니의,

정겨운 미소 할아버지의 구수한 사투리, ,

산소 가는 길에서 반갑게 만나는 들국화들,

논길로 퍼지는 소 울음소리 낮게 떠다니는,

가을 고추잠자리 우리의 마음은 벌써 향…

기 가득한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다.


